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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은 27일(오늘) 열린 단체협약실무소위원회에서 조합안<표>을 제시하고 사측이 추가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아닌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.
	구  분
	사 측 안
	조 합 안

	기본급 각종 수당 및 기타 근로조건
	●기본급 삭감(5.48%) 후 별도보전
●할증율 1.5
●간주초과근로수당 축소
●월정폐지
●동절기폐지
●비용증가분만큼 임금 보전부분에서 제외
	●기본급 및 각종수당유지, 간주초과근로수당 현행 유지를 전제로   
할증율 1.64 → 1.5 변경, 월정폐지, 동절기 폐지 가능

	월 차
	폐지
	임금으로 계속 보전후 폐지 가능

	생리휴가
	무급화
	현행유지

	토요일
	무급
	유급

	연 차
	조정
	현행유지

	휴가사용촉진
	명문화
	명문화 도입불가

	급식통근비
	21만원
	현행유지


노동조합은 기본급 삭감은 있을 수도 없으며 총액이 삭감될 경우 주5일 근무제의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며 기본급 및 각종수당과 간주초과근로수당 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. 또한 현행근로기준법상 임금보전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사측이 기본급을 삭감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.
한편, 사측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연장근로하는 사람이 있는데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 경우 비용증가로 이어진다며 난색을 표명했다. 이에 노동조합은 토요일과 일요일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지급이 달라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.
기타 동절기 폐지, 휴일사용촉진, 생리휴가, 연차 등 공방이 이어졌으나 뚜렷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자 사측의 노동조합안 검토와 입장정리를 위해 정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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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일 단협실무소위, 조합안 제시


기본급 삭감은 있을 수도 없다 !


기본급 및 각종수당과 간주초과근로수당 등을 현행유지하라 !!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